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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 수확에 적합한 단간종 수수 ‘소담찰’의 생육 및 수량 특성

류종수1*, 한원영1, 박진기1, 곽강수1, 배진우1, 백인열1, 정태욱1

1경상남도 밀양시 점필재로 20,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

[서론]

수수는 대표적인 잡곡으로서 현재 기계수확을 위한 재배법이 개발되었다. 수수는 키가 큰 작물로 원활한 콤바인 수확작업을 

위해서는 키가 낮은 품종이 필요하다. 이에 따라 2013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기계 수확에 적합한 신초형 ‘소담찰’ 품종을 개

발하였다. 따라서 본 연구는 기계수확에 적합한 수수로 개발된 ‘소담찰’에 대한 재배양식별 생육 및 수량특성을 분석하여, 신

초형 작물의 재배법을 개선하고자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밀양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시험포장에서 수행되었으며, 시험품종은 2013년 국립식량과학원에 개

발된 수수 ‘소담찰’을 이용하였다. 재배양식은 수수의 표준재배법인 60×20cm을 기준으로 주간거리 15, 25cm, 기계 적합 재

배양식인 조간거리 70cm을 기준으로 주간거리 15, 20, 25cm를 선정하여 수행하였다. 파종시기는 6월 10일에 하였고, 비료사

용은 표준재배법의 시비량(10-7-8 NPKkg/10a)에 따라 수행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소담찰의 재배양식별 생육특성에서 간장은 조간거리, 주간거리 및 재식본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, 경태 및 엽수는 간장

의 경향과 반대로 나타났으며, 수량구성요소인 천립중은 통계분석(ANOVA)시 재식거리별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. 소

담찰의 분얼 특성은 조간거리 60cm 및 재식본수 1주1본일 때 주간거리가 늘어날수록 발생이 증가하였고, 다른 재배양식에서

는 분얼이 나타나지 않아 밀식재배시 분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. 재식거리 및 재식본수별 수량은 조간거리 60cm보다 

70cm에서 약 30% 수량이 높게 나타났으며, 재식본수는 조간거리 60cm에서 1주2본이 1주1본보다 높았고, 70cm에서는 1주1

본이 1주2본보다 높게 나타나 상반된 반응을 보여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 전체적으로 수량은 재식거리 

70×20cm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, 신초형 수수인 ‘소담찰’은 기존의 표준재배법보다 기계적합 재배양식인 조간거리 70cm

에서 주간거리별로 재배하는 것이 수량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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